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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THE NINE LIVES OF ROSE NAPOLITANO 

가제  : 로즈 나폴리타노의 아홉 가지 인생 

저자  : Donna Freitas  

출판사: HarperCollins 

발행일: 2019년 7월 2일 

분량  : 362 페이지 

장르  : 일반소설 

 

* 스웨덴, 독일, 헝가리, 프랑스 Pre-empt 계약, 이탈리아에서 Huge Auction으로 계약되며 

스페인과 브라질에서 5 Figure 계약, Harper Collins UK 6 Figure 계약, 총 10개 국가 판권 계약 

* <더 와이프>의 저자 메그 월리처의 <THE TEN YEAR NAP>, Chloe Benjamin <THE 

IMMORTALISTS>, Rosie Walsh <GHOTSTED>의 애독자라면 눈여겨봐야 할 책 

 

로즈 나폴리타노는 남편 루크와의 관계가 막다른 골목에 와 있는 것처럼 느낀다. 서로 양보

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둘 사이의 갈등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것이다. 로즈는 자신의 주장만 강

요하는 남편 루크에게 답답함과 함께 깊은 배신감과 절망을 느낀다.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만났을 

때만 해도 남편은 부모에게조차 이해 받지 못했던 자신의 삶을 인정해주고 심지어 부모님와의 소

통을 도와주기까지 했던 사람이었다. 돈이 되는 분야의 전문가가 되거나 월스트리트의 경영인이 

되길 원했던 부모님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로즈는 자신이 원하는 길을 찾아 젊은 나이에 사회학과 

박사 과정을 밟았다. 확신은 있었지만 외로웠던 여정의 마무리를 기념하기 위해 박사모와 가운을 

입고 사진을 찍으러 간 자리에서 로즈는 눈물을 터트리고 말았다. 그녀에게 포즈를 주문하던 사

진 작가는 그녀의 눈물에 사연이 있음을 알고 다정하게 긴 이야기를 들어주었을 뿐 아니라, 로즈

가 오랜 시간을 함께 한 학교의 곳곳, 그리고 지도 교수님과의 모습 등을 하루 종일 동행하며 사

진으로 담아주었다. 로즈의 사진들을 보고 부모님은 처음으로 로즈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약간의 이해와 소통을 할 수 있었다. 그 배려 깊은 사진 작가가 바로 남편 루크였다. 

두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로즈는 특별히 루크에게 강조해서 말한 점이 있었다. 바로 아이를 

절대 갖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다. 어린 십대 소녀였을 때부터 확고했던 이 생각은 흔들려본 적이 

없었다. 로즈는 이 사회가 마치 아이를 갖고 싶지 않아 하는 여성들은 뭔가가 잘못되거나 악한 

여성인 것처럼 몰아가고 인식하는 분위기에 대해서도 강한 반발심이 있었고, 어머니가 되고 싶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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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는 것이 마치 자신에 대한 정죄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어머니에 대해서도 답답함을 느꼈다. 

왜 여성은 어머니이지 않으면 온전한 여성일 수 없는가? 왜 그 자체로 인정받을 수 없는가? 로즈

는 무수히 많은 대화를 통해 루크에게 자신의 입장을 반복해서 설명했다. 루크도 흔쾌히 이해해

주었다. 결혼식장에도 아이들은 데리고 오지 않도록 하자는 초청장을 작성할 때도 루크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찬성했던가. 남편은 로즈에게 자신의 일이 중요한 것처럼 자신에게도 사진이 중요하

다고, 아이가 생기면 지금처럼 사진 촬영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그랬던 남

편이 결혼 후 시간이 흐르면서 변한 것이다. ‘생각이 바뀌었어’라고 하면서 그는 어떻게든 아이를 

가져보자고 몇 년에 걸쳐 끈질기게 아내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로즈의 일에 대한 열정이 마치 어

머니로서의 나쁜 자질이라고 생각하고 못 마땅하게 여기는 부모님의 영향도 받은 루크는 로즈가 

종신 교수가 되었을 때도, 그녀의 연구가 정부 보조비를 탔을 때도, 어딘가 공허한 축하의 말만 

건넬 뿐이었다. 점점 망가져가는 결혼 생활을 살리고 싶은 절박함과 처음 루크를 만나 사랑했을 

때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결국 로즈는 임신을 시도해보기로 약속한다. 

그러나 임신 준비 기간에 먹어야 할 비타민을 먹지 않는 로즈를 집요하게 추궁하는 남편과의 갈

등은, 이미 둘 사이가 옛날로 돌아갈 수 없음을 암시한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소설은 25년에 걸쳐 조금씩 다른 아홉 가지 버전의 현실이 어떻게 흘러

갈 수 있는지 보여준다. 저자는 과거와 현재의 시점을 교차하면서 퍼즐 조각처럼 로즈의 인생을 

보여준다. 임신을 위한 비타민을 먹지 않는 것을 추궁하는 루크와의 싸움이 시작점이 되고, 로즈

가 전통적인 방식이 싫다고 여러 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쪽 무릎을 꿇고 너무나 로맨틱하고 

전통적인 프로포즈를 하는 루크에게 예스 라고 대답하는 장면이 마지막 지점이 된다. 그 사이에 

로즈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른 아홉 가지의 인생이 펼쳐진다. 뜻을 꺾지 않는 

남편과의 별거와 재결합, 우여곡절 끝에 사랑스러운 딸 애디를 낳은 것, 애디를 낳은 이후 남편

이 느끼는 경제적 압박감과 로즈가 느끼는 외로움, 루크에게 다른 여자가 생기고 그녀와의 사이

에 아이를 갖게 된 것, 남편과의 결별 후 새로운 만남들을 가지는 로즈, 그리고 학회에서 만난 

동료 토마스와 연인으로 발전하는 것 등, 공통 분모가 되는 중요한 시점들에서는 여러 버전의 인

생들이 교차하기도 한다. 전통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을 해체시키면서 사랑과 상실, 배신, 

결혼, 이혼, 죽음, 여성성, 그리고 모성에 대한 양면적이고 다각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는 참신하고 

흥미로운 소설이다. 

 

<저자소개> 

Donna Freitas 는 논픽션의 저자이며 200개가 넘는 대학에서 저자의 글이 논의되고 있다. 아

동 및 청소년을 위한 소설 10권을 펴냈다. 수년동안 The Washington Post, The New York Times, 

Wall Street Journal, The Boston Globe에 글을 기고 하였으며 NPR: All Things Considered 부터 

The Today Show에 이르기까지 라디오와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하였다. 그녀는 Adelphi의 문예창

작과 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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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THE PENMAKER`S WIFE  

가제  : 펜메이커의 아내 

저자  : Steve Robinson 

출판사: Thomas & Mercer 

발행일: 2019년 12월 3일  

분량  : 253 페이지 

장르  : 스릴러 

 

*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비롯하여 6개 국가 판권 계약되고 80만부 이상 판매되었던 저자 Steve 

Robinson의 신작 

* 빅토리아 시대, 런던을 배경으로 한 고딕 스릴러 – 아들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건 엄마의 선

택, 조금씩 밝혀지는 비밀을 그린 이야기 

 

안개가 자욱한 1880년 런던, 꼬마 아이의 손을 꼭 쥔 젊은 여성이 템즈 강을 가로지르는 다

리 위로 조금씩 발걸음을 옮긴다. 아침부터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바삐 걷는 인파를 뚫고 다리 

중앙까지 걸어간 여성은 난간 위로 올라선다. 그리고 전날 저녁부터 생각해온 대로, 그리고 이곳

까지 오는 동안 다섯 살짜리 아들 윌리엄에게 연신 당부한 대로 숨을 꾹 참고 아이를 부둥켜안은 

채 거센 물살이 이는 강물로 몸을 던진다. 윌리엄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안겨줄 수 있다

면, 가난과 폭력 속에 아무 희망도 없이 하루하루를 버티는 생활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안젤

리카는 열 번도 강물에 뛰어들 수 있었다.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들과 두 모자가 떠나온 동네의 

사람들은 안개와 출렁이는 물살에 두 사람의 사체도 찾지 못하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잠

시 후 아무도 보지 않는 선착장에서 안젤리카는 윌리엄을 물 위로 끌어 올린다. 그리고 미리 준

비해둔 가방에서 깨끗한 옷을 바꿔 입은 두 사람은 버밍엄으로 가는 기차에 무사히 올라탄다. 

그러나 죽음을 위장하지 않고서는 끊어낼 수 없었던 과거와 마침내 작별했다고 안도한 그 때, 

그들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난다. 또 다른 재앙이 시작된 순간이었다. 안젤리카가 무슨 이유로 목

숨을 건 탈출을 감행해야 했는지 그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서 그녀가 다리에서 뛰어내린 후 뭍으

로 몰래 올라와 기차에 오르는 과정을 다 지켜본 남자는 좁은 기차 객실 안에서 무조건적인 복종

을 강요한다. 버밍엄에 도착하면 셋이 함께 지낼 집을 구해서 자신이 물색해오는 신사들에게 안

젤리카가 즐거움을 선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옥에서 빠져나와 또 다른 지옥 앞에 선 안젤리카

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할까? 첫 장부터 무언가로부터 다급히 달아나는 안젤리카의 이야기와 그로

부터 16년 뒤인 1896년, 안젤리카를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이야기하는 정체 모를 화자의 고백으

로 시작되는 이 소설은 거듭되는 절망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안젤리카의 굳건한 용기와 단순히 

모성애로만은 설명할 수 없는 섬뜩하고 잔혹한 선택들을 긴장감 넘치는 전개를 통해 보여준다. 

안젤리카의 약점을 쥐고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와 프랑스 출신으로 독특한 말투에서 풍겨지는 

이국적인 매력을 이용해 강제로 남자들을 상대하게 하려던 톰 블랜차드는 예상보다 훨씬 사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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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었다. 버밍엄에 도착한 첫 날 저녁부터 몸을 팔게 한 것으로 모자라 윌리엄을 잘 돌보겠다

는 약속마저 어기고 자신이 없는 사이 그가 아이를 때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안젤리카는 그날 밤 

그가 가둬놓은 방에서 탈출한다. 낯선 거리에서 아무 것도 없이 노숙을 하고 새벽녘 마음씨 좋은 

신사의 도움으로 주린 배를 겨우 채운 후 안젤리카는 지갑에 남은 돈을 탈탈 털어 아들과 자신의 

옷을 산다. 당연히 잘 곳이나 먹을 것을 위해 써야 할 그 돈을 옷을 사는데 과감히 쓸 수 있었던 

건, 앞으로 오래오래 윌리엄과 안정적으로 먹고 살기 위한 새로운 계획이 머릿속에 떠올랐기 때

문이다. 곱게 단장한 안젤리카는 번듯한 집 자제처럼 입힌 윌리엄을 데리고 부유층 부인들이 아

이들과 한가로이 시간을 보내는 공원으로 향한다. 그리고 그 곳에서 조지아나를 만난다. 

윌리엄이 또래 사내아이와 금세 친구가 되어 뛰어노는 동안, 안젤리카는 그 아이의 엄마인 

조지아나와 자연스레 대화를 나눈다. 런던에서 왔으며 남편이 사고로 죽었는데 남긴 재산이 없어 

당장 먹고 살 일이 막막하다는 안젤리카의 이야기를 듣고 연민을 느낀 조지아나는 안젤리카 모자

를 자신의 집에 초대하고 아들 알렉산더의 가정교사가 되어 달라고 말한다. 숙식까지 다 제공해

주고 알렉산더가 윌리엄과 형제 같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두 아이를 함께 가르쳐도 된다는 파격

적인 제안에 안젤리카는 감동한다. 영리하고 눈치 빠른 안젤리카는 그렇게 조지아나의 가족들 속

에 섞여 들어가고, 조지아나의 남편인 스탠리가 대대로 펜을 만들며 큰 부를 쌓은 집안 사람임을 

알게 된다. 밝고 싹싹한 데다 가르치는 실력도 뛰어난 안젤리카에게 푹 빠진 조지아나는 알렉산

더와 윌리엄이 어른이 될 때까지 같이 공부하고 나중에 남편의 가업도 같이 이어갈 수 있도록 평

생 함께 있어 달라고, 뱃속에 자라고 있는 둘째 아이가 태어나도 계속해서 가정교사를 맡아달라

고 부탁한다. 오갈 곳 없는 노숙자 신세였다가 번듯한 집에서 배곯을 걱정 없이 지내게 된 것만

으로도 그간 고생한 일들이 싹 지워진 기분이던 안젤리카는 그 애정과 신뢰에 감동한다. 하지만 

둘이 약속한 먼 미래는 예상보다 훨씬 일찍 강제로 끝나고 만다. 두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 함께 

시내를 걷던 조지아나가 달리는 마차에 깔려 그 자리에서 뱃속의 아이와 함께 숨지고 만 것이다. 

아들의 새 가정교사를 처음 본 순간부터 이미 마음을 빼앗겼으나 자신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 

그 마음을 눌러 왔던 스탠리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눌러왔던 감정을 꺼내기 시작한다. 조지아

나의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알렉산더를 최선을 다해 돌보며 어느덧 그 집의 안주인과 

다름없는 역할을 하던 안젤리카 역시 자신을 향한 스탠리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두 사람은 부부가 

된다. 하지만 안젤리카가 이중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아는 자가 협박을 해오기 시작하고, 그 때

부터 그녀가 스탠리의 아내가 되기 위해 저지른 범죄와 충격적인 계획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

작한다. 한 여인의 무서운 욕망을 흡입력 있게 그린 소설이다. 

 

<저자 소개> 

스티브 로빈슨(Steve Robinson)은 런던에서 범죄 소설가로 활동해 왔다. 어릴 때부터 가족의 

계보를 추적하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갖고 『Jefferson Tate Genealogical Mysteries』 시리즈 등 그

와 관련된 이야기를 발표해 왔다. 현재까지 쓴 책은 총 80만 부 이상 판매됐으며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6개국에 번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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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DEAR EMMIE BLUE 

가제  : 사랑해 에미 블루 

저자  : Lia Louis 

출판사: Trapeze 

발행일: 2020년 5월 

분량  : 266 페이지 

장르  : 로맨스 소설 

 

* 영국과 미국, 독일, 스웨덴, 스페인 등 12개국에서 판권 계약 

* <Ghosted>, <The Flatshare>의 독자라면 꼭 주목해야 할 사랑스러운 로맨스 소설 

 

운동장 한 가운데 서서 빨간 풍선을 하늘로 날려보냈을 때, 에미는 16살이었다. 풍선 속에는 

그녀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와 함께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녀의 비밀이 담겨 있었다. 프랑스 

해변가에 사는 16살 루카스가 그 풍선을 발견하고 그 속에 있는 이메일 주소로 편지를 보내온 

것은 몇 주 후의 일이었다. 그 때부터 풍선 소녀 (Balloon Girl) 에미와 풍선 소년 (Balloon Boy) 

루카스의 우정이 시작되었다. 

에미는 루카스를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서로를 알게 된 계기부터 얼마나 드라마틱한가! 게다

가 두 사람은 생일까지 같았다. 둘 다 얼마나 마마이트(영국 문화권에서 먹는 스프레드잼의 일종)

와 영국 드라마를 좋아했는지. 고향이었던 런던에서 먹던 음식을 먹고 싶다는 루카스에게 마마이

트를 생일 선물로 보내주었을 때, 루카스는 에미에게 그 보답으로 믹스 시디를 주었다. 총 9개의 

믹스 시디들-10번째 시디는 언제 받을지 모르겠지만-을 포함해서 그들이 서로 주고받은 선물들

을 에미는 오랜 시간 소중하게 보관했다.  

14년 후, 이제 서른이 된 에미는 여전히 루카스를 자신의 운명의 상대라고 믿고 있다. 그리

고 어느 날 루카스가 긴히 할 말이 있다면서 전화로 말할 수 없으니 만나자고 한다. 드디어 그들

의 사랑이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인가? 기대감에 가득 찬 그녀에게 루카스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한다. 자신의 전 여자친구 메리와 결혼하기로 했으며 결혼식에 에미가 들러리로 참여해주면 좋겠

다는 것이다. 에미의 장밋빛 미래가 부서진다. 루카스 없는 삶은 생각해본 적도 없었다. 자신을 

버린 아버지를 찾지 않아도 되었고 엄마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했던 엄마와의 관계를 더 나아

지게 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었으며 성격 나쁜 집주인에게 세 들어 살면서도 괜찮았던 것은 루

카스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난 것이었다. 에미는 결혼을 앞둔 루카스

와 이혼한 루카스의 형 엘리엇, 식구들이 모인 식사 자리에서 아픈 마음을 애써 다잡으며 축하의 

말을 해준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루카스의 웨딩 들러리로 결혼 준비를 하느라 바쁜 에미는 정리 해고

를 당해 지갑이 거의 텅 비고 배를 곯을 정도로 어려운 형편이다. 그 와중에 에미는 엄마의 변덕

으로 갑자기 평생 꿈꿔왔던 아버지의 실체를 알게 된다. 엄마가 콘서트에서 만났던 하룻밤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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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을 뿐 에미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다고 늘 들어왔던 아버지는 과연 어느 락밴드의 드러머일까? 

에미는 어릴 때 본 조비가 아버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었다. 그랬던 환상 속의 아버지는 

알고 보니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어릴 때 자주 놀아줬던 마브 아저씨였고, 이미 가정을 이루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수많은 믹스 시디들로 에미를 음악의 길로 이끌어준 루카스는 갑자기 왜 

그 시간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형편없는 음악 취향으로 변해버린 것일까? 그리고 왜 이 모든 혼란

스러운 일들을 겪는 동안 에미가 외로울 때마다 곁에 있어주는 것은 그닥 좋지도 않은 엘리엇인 

걸까? 

작가는 자신이 품어왔던 환상과 다른 고통스러운 현실들을 에미가 하나 둘씩 직면해 나가는 

과정과 함께, 늘 외로웠던 에미 곁에 한결같이 그녀를 사랑했던 누군가가 있었다는 사실을 점차

적으로 섬세하게 보여준다. 각 챕터의 끝을 마무리하는 ‘벌룬보이가 벌룬걸에게 선물한 믹스 시

디’와 그 속에 담긴 트랙 제목들은 에미를 향해 엘리엇이 차마 하지 못했으나 간절히 하고 싶었

던 말들을 대신해준다. 영영 받지 못할 줄 알았던 10번째 시디를 엘리엇에게 받은 에미는, 자신

이 가장 외로웠던 때에 세상에서 유일한 친구가 되어주었던 것이 루카스가 아닌 엘리엇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직접 하나하나 만든 믹스 시디들과 수많은 이메일과 선물들을 주고받으면서 

이 세상에서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아끼고 사랑해주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행복할 수 있게 있었

던 것은, 이제 오롯이 에미 곁에 있어주는 엘리엇이었던 것이다. 

아픔을 끌어안고 살던 주인공이 예상치 못한 상대에게서 평생 찾아 헤맸던 사랑과 안정을 찾

게 되는 과정과, 상처를 극복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때로는 유쾌하게 때로는 가슴 저리게 보여주

는 로맨스 소설이다. 

 

<저자 소개> 

리아 루이스(Lia Louis)는 Bloomsbury Writers & Artists 웹사이트에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 

ELLE 지 창작 대회에서 2015년 우승하였으며, 그녀의 데뷔작인 『Somewhere Close to Happy』

는 영국에서 Orion에게 판권이 계약되었고 이탈리아에서 pre-empt 계약되었으며 스페인에서 경

매로 판권이 판매되었다. 『Dear Emmie Blue』는 작가의 두 번째 소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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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VERY NICE 

가제  : 아주 좋은 곳  

저자  : Marcy Dermansky  

출판사: Knopf 

발행일: 2019년 7월 2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일반 소설 

 

* “간결한 문단, 짧은 문장 사이사이에 심리적 행동들이 가득 녹아 있는 이야기. 등장인물 중 

누구도 작가의 예리한 풍자를 피하지 못하고 희극과 비극의 경계에 불안하게 서 있다.” – 

「퍼블리셔스 위클리」   

* “무진장 버릇없는 갈색 푸들과 기막히게 맛있는 아보카도 토스트가 차려진 아침식사, 아주 짓궂

은 엄마와 딸, 딸의 교수의 삼각관계까지, 여름에 읽기 좋은 소설에 부합하는 요소가 갖추어진 

소설이다” – 베스트셀러 『Crazy Rich Asians』의 작가 케빈 콴  

 

한 학기 동안 소설 쓰는 법을 가르쳐준 교수에게 자신도 모르게 입을 맞춘 후부터 레이첼은 

길고 짙은 속눈썹에 실크처럼 매끄러운 피부를 가진 그를 향한 마음이 갈수록 강렬해지는 것을 

느낀다. 파키스탄 출신으로 레이첼이 다니는 대학에서 강의를 해온 자히드 아잠은 데뷔 소설로 

각종 상을 휩쓸고 좋은 평가도 받았지만, 그가 트위터에 솔직하게 밝힌 것처럼 후속 작품은 영 

진도가 나가질 않고 2년 강사 계약도 이제 끝나서 새로운 일자리를 얻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레

이첼은 브루클린의 작은 아파트에서 자히드의 유일한 식구로 함께 사는 반려견을 자진해서 돌봐

준 고마운 학생이었다. 가끔 갈색 푸들 ‘프린세스’를 강의실로 데려갈 때도 있었지만, 사정이 여

의치 않을 때는 학교 근처에서 친구와 함께 사는 레이첼이 데리고 있다가 수업이 다 끝날 때쯤 

교수실로 데려오곤 했다. 유색인종, 특히 자히드처럼 피부색이 뉴스에 늘 나오는 테러리스트와 

비슷한 사람에게는 절대 옆자리를 내주지 않는 뉴욕 지하철의 백인들 틈에서 한 시간을 서서 와

야 했던 어느 날, 비까지 추적추적 내려서 더 지쳤던 그 날, 자히드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 대신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가 임종 직전이라는 소식을 듣는다. 레이첼은 유독 더 슬픔이 가득한 눈으

로 프린세스를 데리러 온 그를 조용히 침실로 이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둘이 사랑을 나눈 그 

날은 안타깝게도 두 사람에게 전혀 다른 의미로 기억된다. 

할머니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자히드가 파키스탄에 가 있는 동안 프린세스를 돌봐 주기로 한 

레이첼은 방학이 시작되자 코네티컷 본가로 개를 데려간다. 아빠는 몇 개월 전에 다른 여자와 동

거한다며 떠나고, 엄마의 유일한 버팀목이자 레이첼과 함께 자랐던 하얀 푸들마저 세상을 떠나 

코네티컷의 고급 빌라에는 엄마 혼자 남아 있었다. 외로움에 숨이 막힐 지경이던 베카는 딸이 데

려온 개가 털 색깔만 다를 뿐 죽은 개와 판박이처럼 닮은 모습을 보고 금세 애정을 느낀다. 베카

는 프린세스가 레이첼이 다니는 학교에 강사로 있는 자히드 아잠이라는 유명한 작가의 반려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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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것은 들어서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후 벌어진 일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파키스탄에서 예정보다 일찍 돌아온 자히드는 레이첼에게 맡겨 놓은 프린세스를 찾으러 코네

티컷의 집을 찾아오고, 마침 개와 둘이 집에 있던 베카와 처음 만난다. 좁아 터진 뉴욕의 아파트

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널찍한 집과 당장이라도 뛰어들고 싶은 멋진 수영장, 나이가 의심스러울 

만큼 아름다운 베카가 푸짐하게 내온 신선한 과일과 다정한 대화까지, 자히드는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기분에 취한다. 웬 여자 파일럿과 눈이 맞아 집을 나간 남편과 이혼하고 배신감과 분노

를 아직 이겨내지 못한 베카 역시 자히드가 현관을 들어선 순간, 이미 그를 향한 뜨거운 감정에 

휩싸인다. 자신이 이렇게 단시간에 낯선 남자에게 성적인 매력을 느끼리라곤 생각지 못했던 일이

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불꽃이 튄 베카와 자히드의 부적절한 관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

는다. 자히드가 파키스탄에 머무는 동안 브루클린 아파트를 친구에게 세놓은 바람에 딱히 갈 곳

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베카는 방이 넘쳐나는 자기 집에서 여름을 보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

한다. 생전 처음 경험해보는 풍족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이미 흠뻑 취한 자히드는 흔쾌히 수락하

고, 아무 것도 모르는 레이첼과 두 사람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된다. 한편, 자신과 하룻밤을 보낸 

이후 자히드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며 칼 같이 선을 긋는 것이 못마땅했던 레이

첼은 그가 한 집에 머물게 된 이상 본격적으로 유혹해보리라 마음먹는다. 그가 엄마와 뜨거운 관

계로 발전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르는 레이첼의 노골적인 시도는 매번 실패하고, 그럴수록 그녀

는 끓어오르는 수치심과 분노를 참지 못한다. 

소설은 두 모녀가 하필 한 남자에게 동시에 매혹되면서 벌어지는 웃지 못할 해프닝을 그려낸

다. 레이첼의 아버지이자 베카의 전 남편 조나단, 그와 함께 일하는 재무분석가이자 여름 방학 

동안 자히드의 아파트에 살게 된 클로이, 클로이의 쌍둥이 자매 크리스티까지 다양한 인물들의 

시선으로 그려내는 이 소설은 이 넓은 세상이 알고 보면 한 다리만 건너도 다 아는 사이일 만큼 

좁을 수 있음을 유쾌하게 이야기한다. 여자가 비행기를 운전한다는 사실에 매혹되어 아내를 버리

고 이혼까지 결심한 조나단은 곧 비좁은 새 여자친구의 아파트와 섹스 외에는 무엇 하나도 교감

할 것이 없는 관계에 지쳐간다. 그러던 차에 아내가 젊은 작가와 자기 집에서 애정 행각을 벌이

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는 격분한다. 한편, 클로이의 가장 내밀한 비밀을 소재로 삼아 세계

적인 베스트셀러를 낸 크리스티는 자히드에게 자신이 교수로 있는 아이오와 대학교에 일자리를 

마련해주겠다고 제안하며 그가 왜 코네티컷의 낯선 집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지 호기심을 품는다. 

결국 레이첼은 자신을 계속 거부한 자히드가 다름 아닌 엄마와,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고 공짜로 

숙박을 해결하고 있는 자신의 집에서 연애를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자히드는 난감한 상황

에 내몰린다. 고상한 척하는 사람들의 이중적인 잣대와 모순, 성적인 쾌락을 위해 무모한 모험을 

택한 사람들의 모습을 위트와 풍자를 담아 영리하게 그린 중독성 있는 소설이다. 

 

<저자 소개> 

마시 더맨스키(Marcy Dermansky)는 『The Red Car』, 『Bad Marie』, 『Twins』 등 평단의 호

평을 받은 소설을 쓴 작가이자 편집자다. 현재 뉴저지 몬클레어에서 글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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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FICTION 

 

제목: THE SPY WHO TRIED TO STOP A WAR 

가제: 전쟁을 막으려 했던 스파이  

저자: Marcia Mitchell, Thomas Mitchell 

출판사: William Collins 

발행일: 2019년 10월 3일 (개정판)  

분량: 210 페이지 

장르: 역사  

 

* 아카데미 상을 수상한 개빈 후드 감독, 키이라 나이틀리와 맷 스미스 주연 영화로 제작 – 올해 

8월과 10월에 미국, 영국에서 각각 개봉 예정  

* 헝가리, 이탈리아 판권 계약 (두 곳 모두 pre-empt) 

* “이라크 전쟁과 관련된, 중요하지만 드러나지 않은 이야기를 두 저자가 뜨거운 열정과 

감수성으로 전한다.” – 「뉴 스테이츠먼」 

 

2003년 1월, 영국 외교부 산하 정보통신본부에서 중국어 번역가로 일하던 캐서린 건은 미국 

국가 안보국이 보낸 이메일을 발견한다. 캐서린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내용이 담긴 

메일이었다.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할 계획이며, UN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전쟁을 승인 받기 위해 

미국과 영국이 함께 벌이는 스파이 활동을 지원해달라는 요청, 혹은 음모에 가담하라고 손을 

뻗는 초대장이었다.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무고한 생명이 얼마나 사라질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전쟁을 벌이고자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두 국가가 손을 잡았고,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또 다른 

불법적인 일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경악할 만한 일이었다. 기겁한 캐서린은 고민 끝에 

가장 효과적이지만 법으로 금지된 길을 선택한다. 영국 언론에 이메일에 담긴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공직자 비밀 엄수법’을 어기는 것, 그리고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다른 

모습으로 포장하고 감춰서 몰래 행하는 것, 과연 무엇이 불법일까? 

기밀 정보를 유출한 내부고발자가 되어버린 캐서린 건의 이야기는 2016년부터 영화로 

제작되기 시작했고 2018년, 키이라 나이틀리, 랄프 파인즈, 닥터 후에 출연했던 맷 스미스, 매튜 

구드 등 쟁쟁한 배우들과 엑스맨 감독으로도 잘 알려진 개빈 후드 감독의 손에서 마침내 ‘오피셜 

시크릿’이라는 동명의 영화로 완성됐다. 올 초 선댄스 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된데 이어 미국과 

영국에서 연이어 개봉될 예정인 이 원작은 캐서린 건의 결단이 불러온 다양한 여파와 이미 

수많은 공식 보고서를 통해 의뭉스러운 결정 과정이 다 드러난 이라크 전쟁의 안타까운, 그러나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결과를 집어낸다. 한 편의 스릴러처럼 휘몰아치는 캐서린의 실제 

경험담은 ‘나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라는 중요한 질문과 함께 법과 질서,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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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스물여덟 살이던 캐서린은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고발되어 체포되었고 영국 곳곳에서 

캐서린의 결정을 옹호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이 책은 영국에서 벌어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영국에서는 출판된 적이 없었다. 이 사실은 캐서린인 폭로한 정보가 의미하는 

바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할 뿐 아니라, 부시 대통령이 9/11 테러 이후 사담 후세인을 없애야 

한다는 일념으로 이라크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토니 블레어 총리와 나눈 은밀한 약속이 밝혀진 

이후에도 침묵으로 일관해온 미국 정부의 태도와 무섭도록 닮아 있다. 

저자는 캐서린의 이야기를 통해 시간이 지나도 결코 잊혀지지 않는 진실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결국 UN의 승인을 받아낸 양국의 긴밀하고 치밀한 작전을 낱낱이 고발한다. 그리고 

국가 기관에서 일하는 한 사람으로써 정부가 하려는 일을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한다면 법이 

정한 테두리를 넘어서거나 자신이 명백한 피해를 입게 되더라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판단한 

캐서린의 용기 있는 선택을 생생하게 전한다. 

 

<목차>  

서문 / 프랭크 코자의 메모  

1부. 음모로의 초대장  

  1장. 보낸 메시지 

2장. 받은 메시지 

3장. 모든 것이 바뀐 4주 

4장. 틴틴 조사관과 양심의 만남 

2부. 추락  

5장. 전쟁으로 향하는 비밀 경로와 이어진 우회로  

6장. 분노 

7장. 워싱턴의 침묵 

8장. 대만의 호출 

3부. 그 여자 (9-10장) 

4부. 소송 (11-13장) 

5부. 여파 (14-19장) 

맺음말 

 

<저자 소개> 

마시아 미첼(Marcia Mitchell)은 미국 영화연구소와 공영방송협회 임원을 지내고 사우스 다코타 

주 내각 최초의 여성 위원으로 일했다. 이후 저널리스트, 저술가, 편집자로 활동을 시작해서 

미스터리 소설과 여러 편의 논픽션을 발표했다.  

토머스 미첼(Thomas Mitchell)은 17년간 FBI 특수요원으로 일했다. 은퇴 후 상업 분야에서 

일하며 2008년 위 책의 초판이 나올 수 있도록 마시아 미첼의 조사를 도왔다. 2010년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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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NEW KINGS OF THE WORLD 

가제  : 세계를 사로잡은 새로운 문화 왕국  

저자  : Fatima Bhutto 

출판사: Columbia Global Reports 

발행일: 2019년 9월 24일 

분량  : 150 페이지 

장르  : 대중문화 

 

* 발리우드 영화를 중심으로 한국의 K-POP, 터키 드라마로 대표되는 ‘글로벌 사우스’ 지역에 불고 

있는 새로운 대중문화의 흐름을 분석한 책  

 

한 때 제 3세계로 불렸던 나라들이 최근 수 년간 ‘글로벌 사우스(The Global South)’로 통칭

되고 있다. 미국과 그 우방국을 제 1세계로, 소비에트와 그 우방국을 제 2세계로 구분하고 나머

지 국가들을 제 3세계로 부르던 과거의 분류를 따르기 애매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후진국으

로 나누는 분류도 불확실한 상황이 반영된 새로운 분류법이다. 세계 지도에서 대부분 상층부를 

차지하고 있는 유럽, 미국 등 전통적으로 부유한 국가들과 대비되는 ‘글로벌 사우스’는 경제와 사

회, 문화가 급속히 발전 중인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포괄한다. 모든 분야

에서 단연 선두를 달리고 흐름을 좌우하던 ‘글로벌 노스’ 국가들이 점차 그 위세를 남쪽에서 빠

르게 발전 중인 국가들에게 넘겨주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분류인 것이다. 저자는 그 중에서

도 전 세계 문화에 엄청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 지역의 대표적인 세 나라를 집중 

조명한다. 바로 동인도에서 발달한 발리우드 영화와 터키의 드라마, 그리고 한국의 K-Pop이다.  

샤루크 칸을 비롯해 세계적인 배우를 무수히 탄생시킨 인도 영화와 43개국에서 2억 명이 넘

는 시청자가 지켜본 터키 최대의 드라마 ‘위대한 세기(Magnificent Century),’ 유튜브 조회수 10

억회를 사상 최초로 넘긴 ‘강남 스타일’의 위력으로 드러난 K-POP의 놀라운 인기를 토대로, 저

자는 서구 문화로 불렸던 미국 중심의 문화를 꺾은 이 새로운 바람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얼마

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추적한다. 현대적인 배경에 전통적인 요소를 대충 섞어서 지역

의 특색을 드러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화의 한 줄기를 만들어

낸 이 세 국가의 독특한 문화가 현재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던 배경을 상세히 분석하고 향후 나

아갈 방향을 전망한다. 

미국의 대중 문화가 모두에게 보편적인 매력으로 다가온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문화는 글

로벌 사우스 지역에서 수십 년 동안 경쟁 상대 없이 뿌리를 내렸다. 아직 성장이 한창이던 시기

에 풍족하고 화려한 미국인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드라마와 음악, 영화는 미국에서 공부하거나 

영어를 할 줄 아는 엘리트층을 통해 확산되며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낯설지만 왠지 부럽고 행복

해 보이는 미국 문화 특유의 밝고 경쾌한 분위기는 ‘저렇게 살고 싶다’는 욕망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더불어 전 세계 65개국에 주둔한 미군 부대도 미국 문화를 세계 문화로 자리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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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한 일등 공신이라고 저자는 설명한다. 지금은 과거 60년을 통틀어 해외 주둔 미군의 숫자가 

가장 적지만, 1960년대와 70년대만 해도 무려 100만 명이 넘는 미군이 세계 곳곳에 파견되어 있

었다. 코카콜라, 청바지, 로큰롤이 글로벌 사우스 지역에서 널리 퍼진 것도 미군 부대를 통해서였

다. 한국의 경우 1953년에 32만 명에 달하는 미군이 주둔했고, 1930년대 한국에서는 할리우드 

영화가 일본이나 중국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인기를 끌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한국

의 젊은 음악가들이 노래와 연주를 마음껏 선보이며 끼를 발산할 수 있었던 곳은 대부분 미군 부

대였다. 그리고 그 곳은 자연스럽게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처음 싹을 틔운 발상지가 되었다. 

저자는 시대적, 역사적 상황에 의해 방대하게 확산된 미국과 주요 선진국들의 문화가 차츰 

하향세로 접어들고 전통적인 문화의 가치를 새롭게 되살리려는 움직임이 일게 된 배경을 따라간

다. 도시와 경제의 발전으로 훨씬 더 살만 해진 사람들, 그리고 각박하고 낯선 도시로 무작정 생

활 터전을 옮긴 바람에 뿌리내릴 곳 없이 정체성 위기에 빠진 도시민들은 소박한 즐거움을 찾기 

시작했다. 이미 생활 방식이 크게 바뀐 만큼 미국 문화는 더 이상 과거처럼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저자는 케이블 방송의 확산, 인구통계학적인 변화가 가져온 대대적인 문화적 욕구와 수

요의 변화, 그리고 도시민의 심리학적 불안과 깊이 연관된 새로운 대중문화의 등장이 이 책에서 

다루어지는 인도와 터키, 한국의 독특하면서도 매력적인 새로운 문화의 탄생으로 어떻게 이어지

는지 상세히 분석한다. 철옹성처럼 여겨지던 할리우드와 맥도날드, 청바지를 무너뜨린 글로벌 사

우스의 신흥 주자들이 펼치고 있는 활약과 더불어 앞으로의 더 큰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

들에 관한 의미 있는 분석도 함께 접할 수 있다. 

 

<목차> 

머리말 

1-9장 (소제목 없음) 

맺음말 

 

<저자 소개> 

파티마 부토(Fatima Bhutto)는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태어나 시리아와 파키스탄에서 성장했

다. 부친의 생애와 암살을 기록한 베스트셀러 회고록 『Songs of Blood and Sword』과 베일리 여

성 소설상 후보에 오르고 프랑스에서 ‘Prix de la Romanciere’를 수상한 데뷔 소설 『The Shadow 

of the Crescent Moon』 등 총 다섯 편의 책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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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WOMEN ON FOOD 

가제: 음식에 빠진 여성들  

저자(편집): Charlotte Druckman 

출판사: Abrams Press 

발행일: 2019년 10월 1일  

분량: 400 페이지 

장르: 에세이  

 

* 115명의 여성 요리사, 음식 비평가, TV 스타, 음식 작가, 음식 애호가와의 인터뷰와 이들이 직접 

쓴 글, 질의응답 등을 버라이어티 쇼처럼 자유로운 형식으로 묶은 책  

 

음식을 직접 만들거나 찾아다니며 먹어보고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사람, 혹은 그저 즐기는 

사람, 잡지나 웹 사이트 등에 음식과 요리에 관한 글을 쓰는 사람 등 식품 분야 전반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모은 책이 완성됐다. 여성들은 오래 전부터 음식점 주방을 비롯해 어떤 

목적이나 형식으로든 음식에 관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려왔고, 우리 모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 관한 나름의 인식들을 갖고 있다. 저자는 과연 보편적인 인식과 현실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과 그 속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겪는 실상은 얼마나 동일한지 

의문을 던진다. 그리고 답을 찾기 위해 보통 사람들, 더 넓게는 세상이 용납하고 ‘그 정도는 

말해도 괜찮다’고 용인하는 수준을 넘어서 더 많은 것을 드러내고 말하는 여성들, 그 매개체를 

음식과 요리로 삼은 여성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인터뷰와 에세이, 인용 등 다양한 형식으로 

엮었다. 식품 업계나 식품, 요리를 주된 소재로 삼는 미디어에서 일한다는 건 어떤 걸까? 

테이블에 앉아 원하는 요리를 시키는 것, 혹은 누군가에게 자신이 만든 요리를 판다는 건 또 

어떤 일일까? 그런 경험이나 음식, 요리에 얽힌 광범위한 이야기를 글로 쓰고 그림으로 표현하는 

건? 그런 일에 특정한 장르나 양식을 꼭 정해야만 할까? 어떤 이야기를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전할 수 있을까? 저자는 100명이 넘는 여성들이 나름의 방식으로 제시한 이 질문의 답을 짤막한 

챕터와 재미 있는 일러스트와 함께 제시한다. 때로는 편안하게 털어 놓는 수다처럼 느껴지지만 

대부분 식품 업계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시급하게 알려야 한다고 느끼는 다양한 주제와 경험들이 

생생하게 전해진다.  

미국의 요리사이자 팟캐스트 운영자이며 음식 평론가인 솔레일 호, 영국의 요리 쇼 

진행자이자 음식 관련 작가인 니겔라 로슨, 선데이 텔레그라프 어워드를 수상한 음식 관련 작가 

겸 요리사 다이애나 헨리, 모델 출신으로 미국 TV쇼 ‘탑 셰프’ 등에 출연한 요리사 칼라 홀, 

음식을 만들고 가르치고 사랑하는 이민자 출신 요리사 겸 작가 사민 노스라트, 자신의 이름을 

내건 요리 쇼로 상을 받은 레이첼 레이 등의 이야기가 소개 된다. 경력도, 종사하는 분야와 

경험도 제각기 다르지만 모두 ‘음식의 세계’를 만들고 이끌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어온 

저명한 인물들의 이야기라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흥미롭다. 이들이 현장에서 경험한 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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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는 ‘미투 운동’과 관련된 일상적인 사건들과 남녀의 급여 차이, 유색 인종인 여성에게는 

실력이 아무리 출중해도 리더 자리는 되도록 맡기지 않는 무언의 잣대 같은 묵직한 주제와 

더불어 리얼리티 쇼에서 드러나는 음식의 문화적인 트렌드, 패션과 식품의 교차점, 지난 수십 

년간 급변한 음식 관련 글쓰기의 발전 과정 등 참신한 주제가 골고루 담겨 있다.  

일터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며 횡행한 성차별과 인종 차별 문제가 아직 속 시원히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이 주어지는 지금, 음식과 관련된 일을 하는 여성들은 어떤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지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목차>  

머리말 / 용어 풀이  

새디 스타인(Sadie Stein) – 앞쪽으로 차려야지  

인터뷰 – 베티 러셀(Betty fussell) 

이걸 쓰라고, 그거 말고!  

테잘 라오(Tejal Rao) – 과일을 살려내다  

인터뷰 - 핌 테챠무안비빗(Pim Techamuanvivit) 

솔레일 호 – 팩맨 부인의 복수! 

이걸 요리해, 그거 말고! 

인터뷰 – 다이애나 헨리(Diana Henry) 

티엔론 호(Tienlon Ho) – 마법처럼 먹고 살았던 몇 개월  

(이하 생략, 총 48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샬럿 드럭먼(Charlotte Druckman)은 저널리스트이자 음식 분야 작가로 활동해 왔다. 웹 

사이트 Food52의 ‘Tournament of Cookbooks’을 처음 만들었다. 저서로는 『Stir, Sizzle, Bake 

and Skirt Steak』, 『Women Chefs on Standing the Heat & Staying in the Kitchen』과 공저자로 

참여한 『Anita Lo’s Cooking Without Borders』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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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MOM AND DAD, WE NEED TO TALK 

가제  : 부모님, 이 돈 얘기는 꼭 들으셔야 합니다  

저자  : Cameron Huddleston 

출판사: Wiley 

발행일: 2019년 6월 25일 

분량  : 256 페이지 

장르  : 경제  

 

* “노년기에 접어든 부모님이 있는 성인 자녀가 반드시 읽어야 할 책. 부모님의 경제적 상황에 관

한 어려운 이야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녀와 부모님 모두의 마음이 편안하려면 무

엇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는지 지침을 제시한다” – 미국 은퇴자협회 부대표 낸시 A.  리몬드  

* “노련한 기자의 눈과 사랑스러운 딸의 심정으로 대부분 터부시되는 노년기 부모님의 돈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꺼낼 수 있는지 알려주는 책” - Kiplinger.com 편집장 마이클 디센  

 

부모님이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시기가 오면 두 분은 어떻게 생활하실 계획일까? 모든 자녀

가 궁금해하는 질문이다. 그것을 알아야 얼마나 도움을 드려야 할지, 혹은 알아서 충분히 지내실 

수 있는지 판단할 수가 있다. 이혼이나 사별로 양친 중 한 분만 남아 있는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직접 모시지 않는 경우라면 심지어 이런 문제는 더 중요해진다. 하지만 부모님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전제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인 형편이 되는지 파악하는 것만으

로는 부족하다. 나이가 들면 건강하던 사람도 병이 생길 수 있고, 기존에 지병이 있었던 경우는 

악화될 수 있다. 알츠하이머, 암, 당뇨병 등 특별한 치료제 없이 장기적으로 꾸준히 관리해야 하

는 질환이 찾아올 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 즉 새로운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목돈이 나갈 일이 

발생했을 때 부모님이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는 부모님은 물론 자식에게도 굉장히 중대한 문제

가 된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문제는 부모님과 이런 ‘돈 이야기’를 툭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다. 부모님의 재정적인 상황, 경제적인 측면에서

의 노후 대비 상태를 확인하는 대화, 반드시 해야하지만 부모님과 자녀 모두가 피하려고 하는 이 

대화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을까? 15년 이상 재무관리에 관한 기사를 써온 

저자는 왜 굳이 부모님과 돈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분명한 이유를 설명하고, 서로 불편하지 않게 

이 필수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 책에서 소개한다.  

직업상 남들과 돈 관리에 관한 이야기를 허물없이 나누었고 부모님도 그런 대화를 꺼리지 않

는 편이라 수시로 경제적인 상황을 이야기했던 저자는 엄마가 알츠하이머 증상을 보이기 시작할 

때까지 유산이나 유언, 부동산 관련 문서를 챙겨볼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부모님이 가진 

재산을 자식이 대신 관리하려면 ‘정신이 온전할 때’ 책임을 위임한다는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 귀중한 경험으로 깨닫고 주변 사람들이 실제로 그 시기를 놓쳐 엄청난 시간과 비용, 

에너지를 들여 법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인정 받기 위해 노력하는 사례들을 본 후, 저자는 부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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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은퇴 연령에 가까워지면 더 미루지 말고 이 대화를 나눌 것을 적극 권장하기 시작했다. 대부

분의 부모님들은 퇴직 후에 쓰려고 저축한 돈이나 세상을 떠날 때까지 경제적으로 생활할 것인지

에 관한 이야기를 성인 자녀와 공유하지 않으려고 한다. 자녀 역시 부모님의 그런 의지를 느껴서, 

혹은 부모님의 돈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 밖에 다양한 이유로 마

주보고 꺼내면 안 되는 주제로 여긴다. 그러나 저자가 겪고 목격한 여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부모님의 재정적인 상황과 노후 계획은 불필요한 법적 절차를 피하고 꼭 필요할 때 필요한 재산

을 활용하기 위해 이 불편한 대화는 반드시 시작해야 한다. 게다가 생각보다 많은 노인들이 평생 

모은 재산을 사기꾼에게 털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더더욱 그렇다. 

저자는 성공적으로 부모님과 돈 이야기를 잘 완료한 사람들의 예시를 토대로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아이디어와 최악의 상황으로 흐를 경우에 대비한 대비책도 함께 제시한다. 더불어 외

동이 아닌 경우 다른 형제들과 부모님의 경제적인 형편에 관해 원만하게 대화하는 법과 요양원 

비용, 병원비, 향후 갑자기 생길 수 있는 사고나 질병 등 입에 올리기 어렵지만 꼭 함께 이야기

해야 하는 문제를 적절히 대화의 주제로 만드는 방법도 소개한다. 재산이 많아서 물려줄 유산이 

많은 경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중산층과 저소득층 가정도 예외없이 이러한 논의가 필요하

다. 더불어 부모님의 재산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금융, 법률 정보도 함께 제공된다. 

 

<목차> 

머리말: 돈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이유 

1장. ‘그 이야기’를 향한 두려움 이겨내기  

2장. 기다리지 마라 

3장. 부모님이 그 대화를 꺼리는 이유  

4장. 대화를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5장. 형제자매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자 

6장. 말하면 안 되는 것들  

7장. 운을 떼는 방법 

8장. 성공적인 대화를 위한 단계별 전략  

9장. 여러분이 알아야만 하는 것 

10장. 부동산 문서에 관한 대화  

11장. 사기꾼들에 관한 대화  

(이하 생략, 총 17장과 맺음말로 구성) 

 

<저자 소개> 

캐머런 허들턴(Cameron Huddleston)은 수상 경력이 있는 저널리스트로 「시카고 트리뷴」, 

「USA 투데이」, 「비즈니스 인사이더」 등 다양한 인쇄, 온라인 매체에 17년 이상 개인 재무관

리에 관한 글을 썼다. ABC 뉴스 라디오, NPR 등에 출연한 경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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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THE SIMPLICITY OF COZY 

가제  : 포근한 인생 만들기  

저자  : Melissa Alvarez 

출판사: Llewellyn Publications 

발행일: 2018년 5월 8일 

분량  : 240쪽 

장르  : 자기계발  

 

* 가정 환경과 대인관계 등 일상생활에서 좀 더 포근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소

개한 자기계발서  

 

행복의 절대적 기준이 사회적인 성공으로만 여겨지던 시절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더 큰 것, 

더 대단한 것을 쫓는 삶은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나의 성공을 위해 곁에 있는 친구, 동료, 심지

어 가족까지 외면하고 오로지 경제적인 부를 더 많이 얻으려고 자기 자신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

까지 송두리째 잃고 살아갈 의미까지 잃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 최근 유행어처럼 번진 ‘소확행’에

는 이 소모적인 싸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현대인의 바람이 잘 담겨 있다. 소소한 것에서도 충분히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 ‘남들보다 더’ 잘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과 함께’ 잘 지낼 때 

더 깊은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체감한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수십 년 후의 화려한 성공보다는 

지금 바로 느낄 수 있는 안락함과 평온함을 찾으려는 시도도 늘고 있다. 소확행은 몇 년 전부터 

알려진 ‘휘게’와도 의미가 맞닿아 있다. 덴마크와 노르웨이에서 ‘편안하고 기분 좋은 상태’를 의

미하는 말로 알려진 휘게는 소박한 삶에서 얻는 여유와 그 시간을 함께 하는 소중한 사람들의 중

요성을 강조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오랜 세월 사람들이 영적인 행복을 찾을 수 있

도록 코치이자 저술가로 활동해온 저자는 바로 이와 같은 개념에 담긴 핵심적인 생활방식이 우리

의 몸과 마음, 정신을 탄탄하게 만들고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게 이끌어준다는 사실을 이 

책에서 설명한다. 매일, 매 순간 우리 모두가 보유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일깨워 모든 면에서 균

형이 잘 잡힌 삶을 살아갈 때 느껴지는 포근함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일

깨워주는 책이다.  

스웨덴어인 ‘라곰’ 역시 휘게와 함께 소박하고 균형 잡힌 생활, 공동체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저자는 이러한 표현들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추구하

는 생활방식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균형을 찾기 위한 출발점은 우리가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단순하고 반복되는 사소한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사물이나 다른 사람,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오롯이 집중할 때 모든 존재가 가진 생명 에너지인 ‘주파수’가 활

성화되며 서로의 주파수가 하나로 연결되면 더욱 긍정적이고 강한 에너지가 생겨난다. 저자는 몸

도 마음도 포근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늘어나면 비관적이고 우울한 생각들이 자연스레 사라지고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도 빛을 비추듯 그 영향이 확산되며, 이를 위해서는 아주 작은 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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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포근함을 찾고 인지할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총 8장으로 구성된 이 책에서는 각 장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이 포근함을 찾고 강화할 수 있

는 연습 방법이 두 가지씩 제시된다. 나만의 성소를 만드는 것, 초를 밝히고 욕조에 누워 편안하

게 휴식하는 것, 말없이 조용히 앉아 지켜보는 것, 일주일에 하루는 어떠한 최신 기술도 활용하

지 않는 시간을 보내는 것, 자연과 교감할 수 있도록 등산이나 캠핑을 떠나는 것, 아무런 대가나 

호응을 바라지 않고 진심을 다해 선물을 하는 것 등 큰 힘을 들이고 무리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다. 주변 사람들, 동물, 장소, 상황을 그저 스쳐가는 풍경으로만 여기지 않

고 느끼고 이해함으로써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강화하는 방법들이 소개된다. 삶의 소중함을 깨닫

고 작은 순간도 의미 있게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꼭 필요한 이유와 그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책이다.  

 

<목차> 

머리말 

1장. 휘게, 그리고 포근한 삶을 위한 문화적 이상 

2장. 더 깊은 의미를 찾기 위한 포근한 삶  

3장. 포근한 성격  

4장. 삶의 매 순간을 포용하라 

5장. 현재에 더욱 충실하라 

6장.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라 

7장. 정서적 포근함 

8장. 영적 건강을 키워라  

결론 

 

<저자 소개> 

멜리사 알바레즈(Melissa Alvarez)는 자기계발과 영성, 건강에 관한 글을 500편 이상 기고하

고 10권 이상의 책을 쓴 저술가이자 강연자로 활동해 왔다. 저서로는 『365 Ways to Raise Your 

Frequency』, 『Your Psychic Self』, 『Animal Frequency』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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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CORE 52: A FIFTEEN-MINUTE DAILY GUIDE TO BUILD YOUR BIBLE IQ 

IN A YEAR 

가제  : 코어 52: 하루 15분씩 1년 안에 바이블 IQ 키우기 

저자  : Mark Moore 

출판사: WaterBrook 

발행일: 2019년 7월 

분량  : 356 페이지 

장르  : 종교 

 

* 하루 15분씩, 일주일에 5일, 1년동안 성경의 핵심을 배우고 묵상까지 할 수 있는 알찬 도서  

* 대학교의 학생들 뿐 아니라 현재 교회에서 일반 성도들에게 교육하고 있는 저자가 풍부한 

경험을 살려, 쉽고 재미있게 핵심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쓴 책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 성경을 더 잘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80% 정도라고 한다. 

놀랍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을 알고 싶어 한다. 저자가 현재 몸 담고 있는 교회가 위치한 

피닉스 지역의 조사 결과, 교회와 어떤 연결고리가 없는 사람들 중 60% 이상이 성경에 관심 

있다고 답했다. 이렇듯 사람들이 성경을 더 잘 알고 싶어하는 공통된 이유는 바로, 성경이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더 잘 알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것을 이루는 사람들은 소수인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는 너무 바쁘기 때문이고, 둘째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 책은 바로 이 두 가지 장벽을 저자가 개발한 ‘코어 52’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허물어준다. 

하루에 15분씩, 일주일에 5일, 1년 동안만 시간을 내어 이 책을 따라간다면, ‘성경알못’도 

목사님의 설교 대부분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된다. 실제 일어나는 일의 20%가 80%의 결과를 

만들어 낸다는 파레토의 80대 20 법칙처럼, 성경의 핵심 20%를 이해함으로써 80%의 성취를 

이룰 수 있게 기획된 책이다. 그 20% 안에는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52가지 구절이 담겨있다. 

총 52주로 나뉘어져 있는 이 책은, 한 주에 하나씩 해당 핵심 구절과 여러 주제에 해당하는 

에세이가 나온다. 그 에세이를 읽고 성경의 이야기 흐름을 일주일의 1일차에 익힌다. 2일차에는 

그 핵심 구절을 외우고, 지난 2주 간의 핵심 구절을 복습한다. 3일차에는 그 핵심 구절을 

해석해주는 성경의 다른 본문을 읽어본다. 핵심 구절을 먼저 익힌 후에 성경을 읽음으로써, 핵심 

구절이 어떻게 성경 속 사람들의 실제 생활로 나타나는지 파악할 수 있다. 4일차에는 관련된 

다른 세개의 성경 구절을 읽어보고 그 함의와 연결고리에 대해 묵상한다. 5일차에는 ‘내가 있는 

곳에서 에덴동산을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와 같은 일주일 

동안의 배움을 실제 생활에서 실천해볼 수 있는 적용 질문이 나온다. 마지막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은 독자들을 위하여, 해당 주제에 관련하여 함께 추가로 읽으면 좋은 책도 매주 함께 

소개한다. 부담없이 누구나 손에 집어들고 성경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는 뜻깊은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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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문 

1. 창조 

2.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 

3. 타락 

4. 계약 

5. 신성  

… 

20. 기도 

21. 돈 

22. 황금율 

23. 십자가 

… 

44. 부활 

45. 은혜 

46. 하나됨 

47. 겸손 

48. 근심 극복하기 

49. 멘토링 

50. 성경 

51. 강해지기 

52. 천국 

 

<작가 소개> 

Mark Moore는 애리조나 피닉스의 Christ's Church of the Valley에서 교육 담당 목사로 섬기고 

있다. 이 교회는 미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교회 중 하나다. 그는 20년 동안 

대학에서 신약을 가르쳐 왔으며 기독교를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쉽게 성경을 접근하기. 그의 

학문적 성경 연구와 실제 현장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코어 52’라는 그의 강력한 도구 

개발의 밑거름이 되었다. 

 

 

 

 

 


